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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가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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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elf esteem, dietary self-efficacy and life stress on dietary 
behavior of female nursing students

Sook Hee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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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식행동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가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B, C시의 간호여대생 4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21.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검정,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
수,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여대생의 식행동은 3.01±0.49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식행동의 차이에서 식행동은 학년(F=4.823, p=.008), 주거형태(F=6.067, p<.001), 성적(F=3.907, p=.021), 건강상태(F=7.975,
p<.001), 건강에 대한 관심도(F=4.189, p=.016)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감, 생활
스트레스, 식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식행동과 자아존중감(r=-.238, p<.001), 식이 자기효능감(r=-.438, p<.001)과는 유의
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생활스트레스(r=.194, p<.001)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간호여대생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식이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 주거형태, 건강에 대한 관심도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고,
식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degree of female nursing student's dietary behavior, self esteem, 
dietary self-efficacy, life stress and the factors influencingdietary behavior of those surveyed. A total of 422 female
nursing students in B, C city were surveyed. Th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y 15 and 30 of 2016 and analyzed 
by a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21.0. The
mean score of dietary behavior was 3.01±0.49. In addition,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etary behavior with 
respect to grade(F=4.823, p=0.008), residential type(F=6.067, p<.001), academic grade(F=3.907, p=0.021), health 
status(F=7.975, p<0.001), and degree of health concern(F=4.189, p=0.016). Moreover,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dietary behavior and self esteem(r=-.238, p<0.001), and dietary self-efficacy(r=-0.438, p<0.001), while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ietary behavior and life stress(r=0.194, p<0.001). Regression analysis showed 
26.7% of variance in female nursing student's dietary behavior can be explained by dietary self-efficacy, life stress,
residental type, and degree of health concern. A follow-up survey investigating various factors influencing female 
nursing student's dietary behavior is needed and increased dietary behavior education and programs are required. 

Keywords : Behavior, Dietary, Life stress, Self-efficacy, Self 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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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자신만의 식행동이 확립되고 이후 이들의 식행

동은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되어 한 가정과 사회의 식생활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장래에 성공적인 성

인기를 준비하기 위해 바른 신체상 확립과 건강한 식행

동의 실천이 요구된다[1,2]. 그러나 대학생들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균형잡힌 식사를 통한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3]. 특히 여학
생의 경우 심화된 학업과 진로, 취업, 이성 및 다양한 대
인관계 등에 직면하면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부적절한 식습관, 비정상적인 식이습
관, 체중조절 행위 등에 쉽게 노출된다[4,5]. 또한 식사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시간표, 자유시간의 증가, 아
르바이트, 동성 및 이성친구와의 교제 등의 영향으로 아
침 결식, 불규칙한 식사, 잦은 외식, 폭식, 편식, 과다한 
음주 및 흡연, 편의 식품의 과잉섭취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게다가 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적절
하지 않은 방법으로 체중관리를 함으로써 영양장애  뿐

만 아니라 섭식장애까지 유발하여 여대생의 건강을 위협

하고 있다[7,8]. 
식이문제를 보이는 경우 식행동의 혼란 뿐 아니라 부

정적 신체이미지를 보이며,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우울 등의 정서불안정을 보인다. 또한 가족관계에 문제
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보인다[9]. 이는 식행동이 신체적 반응으로 
시작되지만 개인이 지닌 심리학적 특성에 따라 유지되고 

촉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10].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11] 현대사회가 신
체적 매력과 날씬함에 가치를 두는 현상으로 인하여 여

대생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외모와 체중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수치심과 자신감 결여 등의 자존감 

상실을 경험한다[12]. 또한 섭식장애 문제를 갖는 대상
자의 대부분은 여성 특히 청소년 초기부터 초기 성인기

에 이르는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고 이들의 자아존중

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신체상과 자아존

중감이 상관관계가 있는 연구 결과는 젊은 여대생의 신

체적 만족이 자신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정적인 신

체상은 자신감 부족,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건강을 
위협하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활양식을 가져올 수 있음

을 나타내고 있어[12]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건강증진이 
필요한 여대생의 식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식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식사와 관련

된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나 행동을 잘 통제하고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인식으로 식이 자

기효능감[14]을 연구한 결과 식이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식생활 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15] 식이 자기
효능감은 환경과의 실제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유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14]. 따라서 여
대생의 식이 자기효능감과 식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식행동의 조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식행동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사, 식품선택, 건강 상태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16], 간호대학생은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식습관과 건강관련 습관 및 섭식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17]. 이와 같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절한 식행동의 결과는 고열량, 단
음식의 섭취를 증가시켜 체지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

고, 잘못된 식습관, 영양장애 등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중재가 

요청된다[17].
간호여대생은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발달위기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사회문화적 영향과 함께 타 학과에 비해 

교과과정과 학업의 부담감, 비교적 이른 나이에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실습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대상자들과의 대인관계 형성 등의 어려움과 과학적

인 지식이나 역할수행에 대한 요구로 인해 자존감 저하, 
정서적 변화, 스트레스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5]. 
특히 임상실습, 대인관계 등에서 스트레스가 높고[18] 
생활 스트레스는 일반 대학생 보다 간호여대생이 더 높

게 나타났다[19]. 또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식습관과 건강관련 습관 및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

친 결과[17], 간호여대생의 식행동에 식이 자기효능감, 
건강관심도가 영향을 미친 결과[20]와 식이 자기효능감, 
식사태도,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이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
과[19], 정서적인 불안정의 위협이나 스트레스는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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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식이행동과 섭식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21] 등은 간호여대생의 식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 식행동과 관련된 연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6],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7]가 이루어졌으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
감, 식이 자기효능감,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 건강관리
자가 되어 대상자의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유지를 위한 

식생활에 대해 교육하고 간호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고 

건강한 식행동을 실천하는 간호사로 성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 간호여대생의 식행

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해 시도하였다.

1.2 목적

본 연구는 4년제 간호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식이 자
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 식행동의 정도를 알아보고 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감, 생

활스트레스, 식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행동의 차

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감, 생

활스트레스, 식행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
감, 생활스트레스, 식행동의 정도를 알아보고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B, C
시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

을 설명하여, 허락한 학과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
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비밀유지, 설문지 작
성에서 중도 거부나 중단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

음을 설명하였다. 이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참여 동
의서에 서명이 완료된 설문지만을 회수하였다. 총 470부
를 배부하여 453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적절하지 않은 
11부를 제외한 44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11] 자아존중감 척
도는 Rosenberg[11]가 개발하고 Jeon[22]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아가치와 자아승인을 
측정하기 만들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로 긍정 5문항, 부정 
5문항,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5점 척
도로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 까
지 이고 부정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n[22] 연구
에서는 Cronbach's ⍺=.81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7 이였다.

2.3.2 식이 자기효능감

식이 자기효능감은 식사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나 행동을 잘 통제하고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

신의 능력에 관한 인식으로[15] 식이 자기효능감 도구
는 어린이용 식이 자기효능감과 중관리 자기효능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한 Choi 
[23]의 식이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개 
영역의 18문항으로 일반적 식습관 5문항을 바람직한 식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효능감, 음식 선택 4문
항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관한 효능

감, 생활습관에 관련된 사회적 주위환경 5문항으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물리칠 수 있는가에 관한 효능감, 과식을 
유도하는 부정적 감정상태 4문항으로 부정적인 감정상
태에서 음식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는가에 관한 효능감으

로 구성하였다. 4점 척도로 ‘매우 자신 있다’ 4점에서 
‘전혀 자신 없다’ 1점으로 최저 18점에서 최고 72점 까
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식이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ong, Kim, Kim[24]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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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s)
20-22 350 79.2
≥23  92 20.8

Grade
1st 182 41.2
2nd 139 31.4
3rd 121 27.4

Residental type

Home 323  73.1 
A boarding house  86 19.5

Board house  29  6.6
Others   4  0.9

Cronbach’s ⍺= .91, 본 연구에서 Cronbach’s ⍺= .86이
었다. 

2.3.3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는 생활환경에서의 혼란이 개인의 항상

성 유지를 위협하고,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
할 때 경험하는 상태[25]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생활스트레스 측정은 Hyun과 Yoon[26]의 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 친구관계 스트레스, 외모스트
레스, 경제스트레스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성적, 과제나 시험, 진로 또는 취업,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를 묻는 4문항, 친구관계 스트레스
는 친구들 사이에의 놀림이나 무시, 인정받지 못함, 열등
감의 3문항, 외모스트레스는 자신의 체중, 키, 얼굴생김
새, 옷차림과 관련된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4문항, 경제
스트레스는 용돈 부족,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하는 것
에 대한 결핍감을 묻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측정되었고, 각 하위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응답은 
평균화하였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하며,  Hyun과 Yoon[26]의 연구에서는 학
업스트레스 Cronbach’s ⍺= .75, 친구관계 스트레스 
Cronbach’s ⍺= .84, 외모스트레스 Cronbach’s ⍺= .73, 
경제스트레스 Cronbach’s ⍺=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 Cronbach’s ⍺= .70, 친구관계 스트레스 
Cronbach’s ⍺= .85, 외모스트레스 Cronbach’s ⍺= .71, 
경제스트레스 Cronbach’s ⍺= .85이었다. 

2.3.4 식행동

식행동은 각 개인의 행동양식과 연관되어 내재화된 

모든 요인에 의해 표출되는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27]. 본 연구에서 식행동의 측정도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Kim, Shin, Moon[28]의 총 20
문항의 도구로 식사의 규칙성, 적정량 섭취, 식품군별 식
품의 섭취, 아침결식 여부, 편식 여부, 회식 횟수 등의 평
소의 식행동으로 구성된 것에서 문제시되는 편식, 아침 
결식, 과식, 소식, 야식, 폭식, 맵고 짠 음식의 섭취, 단음
식의 섭취, 군것질, 패스트푸드 섭취, 인스턴트 식품 섭
취, 탄산음료의 섭취 등 총 1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
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식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Byun과 Kim[20]의 연구에서 
Cronbach’s ⍺=.7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91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 
식행동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행동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
다. 간호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감, 생활스
트레스, 식행동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20-22세가 350명
(79.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년은 1학년이 182
명(41.2%), 1학년 68명(24.5%), 2학년 139명(31.4%), 3
학년 121명(27.4%) 순이었다. 거주형태는 집이 323명
(73.1)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은 중이 323명(73.1%)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 상태도 중이 345명(78.1%)으로 가장 
많았다. 용돈은 30-39만원이 134명(30.3%)으로 가장 많
았고 다음은 20-29만원이 126명(28.5%)으로 많았다. 건
강상태는 보통이 212명(48.0%)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에 대한 관심도는 중이 273명(61.8%)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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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SD Min Max

Self-esteem 3.45±0.58 1.00 5.00

Dietary self-efficacy 2.70±0.39 1.17 3.89

Life stress 2.68±0.28 1.76 3.53

Dietary behavior 3.01±0.49 1.62 4.46

Variable
Self

-esteem
r(p)

Dietary self
-efficacy

r(p)

Life 
stress 
r(p)

Dietary 
behavior

r(p)

Self-esteem 1
Dietary 

self-efficacy
.265

(p<.001) 1

Life stress -.334
(p<.001)

-.211
(p<.001) 1

Dietary behavior -.238
(p<.001)

-.438
(p<.001)

.194
(p<.001)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Dietary behavior

M±SD t/F(p)
Scheffe’s

Age
(years)

20-22 3.01±0.49 0.000
(.985)≥23 3.01±0.46

Grade 1sta 2.92±0.52 4.823
(.008)
a<c

2ndb 3.05±0.43
3rdc 3.09±0.48

Residental 
type

Homea 2.95±0.49
6.067

(p<.001)
a<b 

A boarding houseb 3.16±0.43
Board housec 3.20±0.48

Othersd 3.04±0.28
Academic 

grade
Higha 2.93±0.42 3.907

(.021)
b<c

Middleb 2.98±0.48
Lowc 3.13±0.51

Pocket 
money

(10,000/
monthly)

<10 2.97±0.54

2.318
(.056)

10-19 2.88±0.50
20-29 3.06±0.52
30-39 2.98±0.44
≥40 3.11±0.44

Health 
status

Weakness 3.14±0.57 7.975
(p<.001)
a>c, b>c

Moderate 3.07±0.48
Good 2.90±0.45

Degree of health 
concern

High 2.97±0.50 4.189
(.016)

a<c, b<c
Middle 3.01±0.47

Low 3.28±0.52

Academic grade
High  23  5.2

Middle 323 73.1
Low  96 21.7

Economic 
status

High  22  5.0
Middle 345 78.1
Low  75 17.0

Pocket money
(10,000/monthly)

<10  51 11.5
10-19  59 13.3
20-29 126 28.5
30-39 134 30.3
≥40  72 16.3

Health status
Weakness  45 10.2
Moderate 212 48.0

Good 185 41.9

Degree of
health concern

High 146 33.0
Middle 273 61.8
Low  23  5.2

3.2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

감, 생활 스트레스, 식행동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감, 생활 스
트레스, 식행동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3.45±0.58점, 식이 자기효능감은 

2.70±0.39점, 생활 스트레스는 2.68±0.28점, 식행동은 
3.01±0.49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Self-esteem, Dietary Self-efficacy, 
Life Stress, Dietary Behavior        (N=44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행동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행동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식행동은 학년(F=4.823, 
p=.008), 주거형태(F=6.067, p<.001), 성적(F=3.907, 
p=.021), 건강상태(F=7.975, p<.001), 건강에 대한 관심
도(F=4.189, p=.016)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분석에서학년은 1학년보다 3학년이, 거주형태에서는 기
숙사가 가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적에서는 ‘중’ 보다 
‘하’가, 건강상태에서는 ‘허약하다’가 ‘건강하다’와 ‘보
통이다’가 건강에 대한 관심에서는 ‘하’가 ‘상’과 ‘중’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of Dietary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42)

3.4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

감, 생활 스트레스, 식행동과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감, 생활스
트레스, 식행동과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연구대
상자의 식행동은 생활스트레스(r=.194,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r=-.238, 
p<.001), 식이 자기효능감(r=-.438, p<.001)과는 부적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Dietary 
Self-efficacy, Life Stress, Dietary Behavior 

                                             (N=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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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3.864 .337 11.453 p<.001

Dietary self-efficacy -.463 .054 -.373 -8.623 p<.001
Self-esteem -.070 .039 -.084 -1.872 .068
Life stress .171 .077 .098 2.219 .027

Grade .077 .042 .078 1.838 .067
Residental type .198 .046 .179 4.355 p<.001
Academic grade .045 .091 .020 .490 .625

Health status .048 .043 .049 1.132 .258
Degree of health 

concern .259 .090 .119 2.894 .004

 Adj. R2=.267 F=21.118(p<.001)

3.5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

감, 생활 스트레스가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감, 생활스
트레스가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

여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
능감, 생활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식행동에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인 학년, 주거형태, 성적, 건강
상태,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더미변수 처리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
계가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가 모두 10보다 낮았
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중회귀분석한 결과 식행동에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고(F=21.118,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는 
.267로 설명력은 26.7%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식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식이 자기효능감(t=-8.623, 
p<.001), 생활스트레스(t=2.219, p=.027), 주거형태
(t=4.355, p<.001), 건강에 대한 관심도(t=2.894, p=.004)
로 나타났다. 

Table 5. Effects of Self-esteem, Dietary Self-efficacy and 
Life Stress on Dietary Behavior        (N=442)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가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식행동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식행동은 3.01±0.49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식행동이 3.06±0.52점으로 나타난 결과

[20]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식행동을 고려해야 함을 나
타낸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은 식행동은 양호하지 못
하고 식사의 규칙성, 다양성, 균형식, 패스트푸드 섭취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28]가 설명해준
다. 또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사시간의 불
규칙, 주거환경, 대인관계, 학업, 체중조절 등의 문제가 
식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여대생에게

도 중요한 요인임을 뒷받침한다[29]. 따라서 성인기로 
이행되는데 중요한 시기인 현재 자신의 건강관리뿐만 아

니라 다양한 대상자들의 건강과 간호를 중재해야할 미래

의 간호사로서 건강한 식행동을 할 수 있는 교육과 중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행동은 학년, 주거형태, 성적, 건강상태, 건강에 대

한 관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성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20]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간호
여대생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지식과 관심이 식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건강 관련 올바른 
지식을 위한 교육과 교육에 따른 식행동이 실천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간호여대생
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적응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시

사한다. 
연구대상자의 식행동은 생활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

계, 자아존중감, 식이자기효능감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이는 간호여대생의 식행동이 식이자기효능감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20]와 식사태도와 생활스
트레스가 정적상관관계, 식사태도가 식이 자기효능감과
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9]와 유사하다. 또한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식이 자기효능감, 생활
스트레스, 주거형태, 건강에 대한 관심도로 나타났고, 이
들 변수는 식행동을 26.7% 설명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신체상에 대한 만족이 떨어지고 이는 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30]와 생활스트레스가 식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31]가 이를 설명해 준다.
식이 자기효능감은 식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식이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건강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14, 32,33]가 
이를 설명해 준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
을 통해 자신과 대상자를 돌볼 수 있어야 하기에 식사를 

할 때 바람직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신념이 높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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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실천하려는 의지가 높아지는 식

이 자기효능감[15]의 향상을 통해 식행동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식행동
은 건강한 식행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식행동이 변

화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20]을 통해  변화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생활스트레스도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

인되었는데, 여대생이 학업 관련, 친구환경 관련, 건강 
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식사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난 결과[34], 여학생이 스트레스를 받은 후 식사
섭취량 증가, 불규칙한 식사, 식사 속도가 빨라짐으로 고
열량식, 단음식의 섭취를 증가시켜 체지방 증가로 나타
난 결과[16]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식
행동은 생활스트레스와 관련이 높으므로 대학생의 건강

한 식행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타과 학생들에 비
해 이론 교육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습량, 임상실습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학업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35] 학과의 학생들 지도에 
있어 개인 및 집단 면담과 교육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스트레스를 줄임으로 

건강한 식행동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거형태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거주형태에 따라 
식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6]와 유사하고, 
건강관심도가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20]와 유사하였다. 대학생 시기에 건강에 대한 관
심도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체중 및 체형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고, 이는 최
적의 영양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2]를 통해 건강
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한 식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및 중재가 요구된다. 
자아존중감은 식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지

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젊은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이 자신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정적인 신체상은 자신감 부족,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건강을 위협하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활양식을 가

져올 수 있다는 결과[12]에 따라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
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식행동은 올바른 자아
상과 건강행위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자아존

중감으로 건강한 식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

능한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한 발달과제이므로[37] 자아
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식행동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자료수집

을 하였고, 같은 변수의 선행연구와의 비교가 제한적이
어서 확대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여대생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한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여대생의 식행동 향상을 위해 

간호여대생의 지역별, 실습기간 등에 따른 차이를 확인
하는 반복연구와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을 확인하고, 식행동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식행동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가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행동의 차이에서 학

년, 주거형태, 성적, 건강상태,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식
이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 식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식행동과 자아존중감, 식이 자기효능감은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행동과 생활스

트레스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식이 자기효능

감, 생활스트레스, 주거형태, 건강에 대한 관심도로 확인
되었으며, 이들 변수는 식행동을 26.7%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여대생의 식행동에 대한 교육과 중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여대
생을 대상으로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식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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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2004년 1월 ~ 2008년 4월 : 부산
광역시 정신보건센터 상임팀장

•2014년 3월 ~ 현재 :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정신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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